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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제여객선 2년 반 만에 여객운송 재개

- 증가하는 여행수요에 대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이

10월 28일(금)부터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이 제한

되어 있었다. 화물의 운송은 가능했지만 여객 운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양국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객선 운항 재개

에 대한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25일(화) 관계기

관 회의를 개최해 10월 28일(금)부터 한‧일여객선 운항을 정상화하게 되었

다.

부산항, 동해항과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 시모노세키, 쓰시마, 마이즈루를

연결하는 국제여객항로가 재개된다. 다만, 일본 항만의 입출국 수속 준비로

본격적인 운항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11월 4일

(금) 후쿠오카를 출항해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여객선 운항계획이 잡혀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 정상화로 여객선사들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을 비롯한 항만 인근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11월 5일(토)로 예정된 부산 불꽃축제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10일(수)부터 동해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



토크항 간의 국제여객선 운항을 정상화하였고, 약 4천 명의 승객들이 이

노선을 이용하였다. 한중 여객항로의 경우 중국의 방역 대책으로 당분간은

여객운송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중국 측의 동향을 관찰하면서 재개에 대비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한‧일 여객운송 재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국제여객선 안전과 방역에 각별히 유의하여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

재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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